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숭고한 31 정신을 기리고 회원들 간

화합을다지는대회로삼겠습니다

정읍시육상연맹 소속 회원들은 다음달

5일 열리는 제 52회 31절 전국 마라톤대

회를 위한 담금질이 한창이다 정읍육상

연맹은 이번 대회에 정읍내장산시청

사랑마라톤클럽 회원 150여명 중 51명의

선수들을출전시킨다

회원 김관섭씨는 정읍에서 차량 한 대

를 빌려 참여하는데 광주를 대표하는 대

회라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려고 한다고

말했다

정읍육상연맹은 지난 1월 8일 새해 첫

마라톤대회로 여수를 다녀온 뒤 올해 두

번째출전대회로 31절마라톤대회를결

정했다

3월 새봄을 알리는 마라톤인데다 31

절을 기념하는 뜻 깊은 대회라는 점에서

매년 빠지지 않고 참가하는 대회 중 하나

라는게회원들설명이다

한국민주화운동의심장부인금남로도

심을달리는흔치않는기회뿐아니라도

심과 강변 코스의 조화가 훌륭한 점도 동

호회원들의참가신청이꾸준한이유다

발족한지 15년이넘는만큼 2시간 40분

대성적을낸실력파회원들도많다 당장

김관섭(61)씨의 경우 울트라 마라톤을 주

종목으로하는마라토너로익히알려진인

물 2004년부터종단마라톤에도전 해남

땅끝강원 고성(622) 부산 태종대

강원 임진각(537) 강화도경포대(311

)를 뛰는 그랜드슬램을 4차례나 달성

한 철인이다 이번 31 마라톤대회로한

해컨디션을점검한다는계획이다

버스를빌려전국에서열리는마라톤대

회를참여하면서건강과회원간화합을다

지는 만큼 회원 간 끈끈한 동료애도 남다

르다

이승현 정읍시육상연맹 사무국장은

새 봄의 희망을 힘차게 열어젖힌다는 각

오로 뛸 계획이라며 단 한 명도 부상없

이 회원들끼리 즐겁게 달릴 것이라고 말

했다

김지을기자 dok2000@kwangjucokr

정읍육상연맹소속마라톤클럽회원들은 31절마라톤대회를비롯 전국에서열리는 명품 마라톤대회를돌며건강을유지하고회

원간화합을다진다회원들이화이팅을외치고있다 정읍육상연맹제공

정읍시육상연맹광주일보 31절마라톤 D6 ��� ��

금남로의봄달릴생각에벌써부터설레요

회원 51명 구슬땀 훈련

매년 출전하며 새봄맞이

31 정신기리고화합다질것

양희영(28사진)이 2년 만에 태국에

서 미국여자프로골프(LPGA) 투어 우

승컵을들어올렸다

양희영은 26일태국촌부리의시암컨

트리클럽 파타야 올드코스(파72)에서

막을 내린 LPGA 투어 혼다 LPGA 타

일랜드(총상금 160만 달러)에서 최종합

계 22언더파 266타로우승을차지했다

양희영의 시즌 1호 통산 3호 우승이

다 또 지난주 장하나(25)의 호주여자오

픈우승에이은한국선수의올시즌두

번째우승이다

양희영 개인으로는 이 대회 두 번째

우승이다양희영은 2015년에도이골프

장에서열린혼다 LPGA 타일랜드에서

정상에올랐다

그는이번대회에서궂은날씨로경기

가 순연중단되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

되지못한상황에서도흔들리지않고선

두를 유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

달성했다

양희영은 이날 4라운드를 시작하기

전에도 아침 일찍 필드로 나와 3라운드

잔여경기를마무리해야했다

3라운드 14번홀부터 5홀을소화한 양

희영은버디 1개를추가 2위유소연(27)

과의격차를 5타차로벌리고선두자리

를더욱굳게다졌다

양희영은 약 3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

고다시 4라운드에나서야했다

체력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양희

영은이날버디만 4개를잡아내며 4언더

파 68타로좋은샷감을뽐냈다

2번홀(파4)부터 버디를 잡아내 상승

세를이어갔다

동반 플레이를 한 유소연의 맹추격으

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양희영은

14번홀(파4)에서장거리파퍼트에성공

하며안정감을유지했다

15번홀(파4)에서는 버디를 잡아내 격

차를벌렸고 마지막 18번홀(파5)에서도

버디를추가해우승을확정했다

유소연은이날버디 6개와보기 2개를

묶어 4언더파 68타를 치고 최종합계 17

언더파 271타로단독 2위를차지했다

그는 56개 대회 연속 컷 통과 기록도

이어나갔다

김세영(24)은 최종합계 15언더파 273

타로단독 3위다

작년 신인왕 전인지(23)는 공동 4위

(최종합계 13언더파 275타)로 올 시즌

첫출전대회를장식했다

8개월만에복귀한박인비(29)는공동

25위(최종합계 5언더파 283타)를 차지

했다 연합뉴스

양희영 22언더 역대 최저타 우승

LPGA 혼다 타일랜드

유소연김세영전인지24위

LPGA 공식홈페이지


